<등장인물>

민혜  여대생. 여대에 재학중인 주인공.
은지  여대생. 혜진의 친구. 민혜와 사귀게 된다. 

현우  대학생. 민혜를 좋아함. 민혜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영  여대생. 민혜의 친한 친구.
혜진  여대생. 은지와 하영의 친구. 민혜의 질투의 대상.

혜진의 애인. 평범한 여대생.
진호  대학생. 민혜를 좋아함.
시연  여고생. 민혜와 부킹한다. 싸가지 없는 아이. 

지수  은지와 부킹한 여자. 

은지의 엄마.

은지 엄마의 남자친구.

시연의 친구들.
컨벤션 직원들.
은지와 같은 과 학생들
사회  일일나이트 사회
댄서  일일나이트 댄서
웨이트리스 일일나이트 웨이트리스
나이트에서 노는 여자들.

--------------------------------------------------------

<줄거리>

젊은 동성애자들의 비밀 집합 장소인 일일 나이트, 여대생 민혜는 친구들과 나이트를 즐기며 주변 여자들을 물색한다. 은지는 민혜의 가슴을 때리는 등 애교 섞인 행동으로 민혜에게 관심을 표현한다. 

캠퍼스 공공 장소에서 애인과 남의 의선을 의식하지 않는 갖은 애정 행각을 벌이는 친구 혜진을 보며 민혜는 묘한 질투를 느끼고. 
민혜가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컨벤션 센터에는 그녀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현우가 있다. 현우는 민혜와 같이 일하면서 애정표현을 하지만, 민혜는 장난처럼 웃어 넘긴다. 
민혜는 일일 나이트에서 자신이 마음에 둔 의문의 여자 시연과 부킹을 하게 되는데, 시연과 민혜의 사이를 은근히 질투하던 은지는 민혜에게 넌지시 관심 있다는 농담을 던진다. 
민혜와 애정 행각을 나눈 후, 시연은 금방 마음이 변해 자신을 쫓는 민혜에게 친구를 통해 접근 하지 말라는 경고를 전한다. 

민혜는 은지에게 자신의 상실감과 좌절을 하소연하며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간다. 현우는 민혜와 은지 사이를 눈치채고 민혜에게 노골적으로 좋아한다는 표현을 한다. 현우에게 질투를 느낀 은지는 노래방에서 민혜와 티격태격하며 민혜의 감정을 떠 보는데. 
컨벤션 센터에서 자신을 좋아하는 또 다른 남자 진호에게 추행 당한 민혜. 현우는 그런 민혜를 도와주며 민혜와 점점 더 가까워 진다.

민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간 은지는 현우와 민혜가 데이트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고, 이에 실망한 은지는 민혜와의 관계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된다. 

민혜는 현우를 따돌리며 은지의 마음을 되돌리려 정성을 다한다. 민혜의 마음을 받아 주는 은지, 서로의 감정은 절정에 달한다. 민혜와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장난스레 밝히는 은지. 
학교에서는 기독교 학생들이 동성애 동아리의 행사를 방해하고 은지와 싸움이 붙는다. 급기야 기독교 학생들의 보복으로 인해 은지가 이반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같은 과 동기생들에게 수모를 당한다. 은지는 엄마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고, 엄마에게 끊이지 않는 카드 빛 독촉으로 인해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져 들게 된다. 은지가 어려운 결정적인 순간에 민혜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 술을 마시고 나이트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괴로움을 잊으려던 은지는 지수라는 여자와 부킹을 하고 하룻밤을 지낸다. 집을 나간 은지, 지수와의 기념일을 챙기기 위해 성매매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 은지가 연락을 두절하자 민혜는 절망감에 은지의 입술을 덮치지만, 더욱 분노한 은지는 사정없이 민혜의 뺨을 때린다. 절망감에 빠진 민혜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은지에게 자신을 계속 외면하면 자살 하겠다고 협박한다. 하지만 은지는 절망과 혼돈 속에 민혜에게 결별을 고한다. 
한편 현우는 민혜가 절망감에서 벗어나도록 함께 도와주려 하고. 둘은 함께 바다여행을 떠나며 모든 것을 잊기로 한다. 함께 밤을 보내는 두 사람, 현우는 민혜에게 정신 없이 빠져들고, 민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민혜는 현우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로 눈물을 흘린다. 그녀는 결국 잠든 현우를 놔두고 말없이 떠나고, 현우는 아침에 일어나 민혜를 정신 없이 찾아 헤맨다. 
민혜와 은지, 현우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민혜는 은지에게 마지막으로 찾아가 동성애에 대한 회의로 인해 고뇌하지만 그 동안의 추억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진실한 사랑을 택한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